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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S RELEASE

베페모먼트, SNS가 성장앨범이 되다
▪ 육아일기, 성장앨범 등 아이와 함께한 순간 남기려는 부모 마음 불변, 최근 SNS가 새로운 장으로 각광
▪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 임신, 출산, 육아 사진을 작품으로 재탄생시켜주는 베페모먼트 이벤트 실시

아이와 함께한 순간들을 오래도록 남기려는 마음은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똑같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성장앨범과 육아일기 등 아이의 모습을 사진이든 글이든 남긴다. 먼 과거라도 다를 건 없다. 묵재 이문건이 조선 명종 대였던 1551년부터 1566년까지 직접 손자를 갓난아기때부터 기르며 남긴 ‘양아록’은 가장 오래된 육아일기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SNS의 발달로 많은 부모들이 임신, 출산, 육아의 순간들을 바로 사진 찍고 SNS에 올리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아이의 사진을 미니 홈페이지나 육아 커뮤니티 등에 올리던 풍토가 발전해 SNS가 새롭게 아이와 함께한 순간을 공유하는 장으로 부상한 것. 특히, 이미지 업로드하는 기반으로 하는 인스타그램의 경우 육아 관련 사진만 올리는 사용자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개인 SNS를 마치 성장앨범처럼 활용하는 셈이다. 
국내 출산과 육아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베페는 이러한 트렌드에 착안해 올해 새롭게 베페모먼트 이벤트를 선보였다. 베페모먼트는 엄마, 아빠들이 임신, 출산, 육아를 하며 겪은 잊지못할 순간(모먼트·moment)을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와 남기게 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부모들이 관련 사진과 사연을 등록하면 총 30명을 뽑아 응모한 사진을 드로잉, 캘리그라피, 일러스트 등 각 분야의 전문 작가 6명이 직접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준다. 

특히, 전문 아티스트들이 재탄생시킨 작품이 제33회 베페 베이비페어 전시장에 걸리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 작품들은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되새기게 한다. 부모의 진심에 한발 더 다가서는 베페만의 고민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베페모먼트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취지에 공감해 흔쾌히 작업을 수락했다. 작업에 임하는 각오도 남다르다. 순진 작가는 “아이와 첫 만남은 경이롭고 특별하다. 그 시간을 작품으로 만드는 것은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작가로서 이번 이벤트의 참신함을 높게 평가하는 의견도 있다. 마설 작가는 “아이와 함께 하는 순간을 내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낯설지만 설레는 작업”이라고 말했으며, 안혜원 일러스트레이터는 “사진을 그림으로 전시하고 가족들이 직접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했다.
이벤트에 대한 반응도 뜨거웠다. 이들이 남긴 추억의 순간은 보기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진다. 한 만삭 임산부가 “우리에게 와줘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남긴 응모작은 새삼 잉태의 위대함을 되새기게 한다. 또,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와 눈맞췄을 때”, “우리 아기 처음으로 외식했던 날 이에요”, “처음 과자먹은 날”처럼 자칫 지나가버릴 수도 있는 순간에 의의를 담은 응모작들은 부모가 가지는 진한 모성애와 부성애를 느끼게 한다. 

베페 관계자는 “베페모먼트 이벤트를 통해 많은 엄마, 아빠들이 임신, 출산, 육아의 순간을 되새기며 감동을 느끼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라며, “앞으로도 부모들의 마음에 스며들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활동을 통해 국내 대표 베이비페어의 입지를 굳건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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